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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환자 160만 시대, 
실무 중심 글로벌헬스케어 인재양성

- 한국보건복지인재원, 국제의료코디네이터 42명 교육 시작 및 인턴십 연계 추진

□ 한국보건복지인재원(원장 직무대행 배남영, 이하 인재원)은 외국

인 환자 유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‘2026년 제1기 외국인국제

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’을 3월 21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본격 

운영한다고 밝혔다. 본 과정은 외국인 환자 밀리언 시대에 의료 

현장에서 활동할 국제의료코디네이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

한 프로그램이다. 

□ 이번 1기 과정에는 총 202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, 

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43명이 선발됐다. 선발 과정에서는 

기본 자질과 전문지식, 교육 참여 의지, 어학 능력 등이 종합적으

로 평가됐다.

□ 교육은 3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총 100시간 과정으

로 운영된다. 대면·비대면·이러닝을 결합한 혼합형 방식으로 진

행되며, AI 의료통역 학습 콘텐츠와 AI 기반 마케팅 실습 등 최신 

트렌드를 반영했다. 또한 의료법, 기초의학, 진료 프로세스, 환자 

응대 및 리스크 관리 등 국제진료 전반을 아우르는 커리큘럼을 통

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.

□ 아울러 인재원은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국제의료코디네이팅 인

턴십 과정과의 연계를 추진한다. 해당 인턴십은 상급종합병원 및 

국제진료센터 등과 협력해 외국인 환자 응대, 진료 지원, 컨시어지 

서비스 등 실무 중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. 이

를 통해 교육–실습–취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인재 양성 체계를 

구축한다는 계획이다.

□ 교육 수료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국제진료 지원 분야에서 활동

할 수 있으며, 일정 요건 충족 시 E-7(특정활동) 비자 발급을 위한 

고용추천서 요건도 갖추게 된다.

□ 인재원 배남영 원장 직무대행은 “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AI 전환

(AX, AI Transformation) 흐름에 대응하여 국제의료코디네이터의 

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”며 “실습형 교육과 인턴십을 연계

한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이끌 

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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